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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8월 6일 일본 홋카이도에서 진도 7의 강한 지진이 

발생했다. 진앙에서는 마을 하나가 하루 사이 통째로 사

라질 정도로 피해가 컸다.  본진 이후에 오는 여진은 규

모가 작지만,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본진 못지않게 

피해를 볼 수 있다.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한 후 여러 번 

일어나는 여진을 인공지능(AI)을 이용해 예측하는 연구

가 구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. 

‘ITNEWS’(itnews.or.k)에 따르면 하버드대학 박사후

연구원인 피비 디브리즈(Phoebe DeVries)는 구글 기계

학습 전문가들과 협력해 여진의 발생 위치를 딥 러닝을 

이용해 예측하는 데 도전하고 있는데, 현재 연구 중간 단

계에 도달했다. 

연구팀은 세계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주요 지진 118건

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AI 학습용 데이터 만들었다. 

수집된 데이터는 시각화되어 있다. 예를 들면 1992년 미

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랜더스 지진(리히터 규모 7.3)

의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표시된다. 빨강 파랑 노랑 등 

색이 늘어선 곳이 본진이고, 그 주변에 떠있는 반투명의 

붉은 큐브가 여진을 나타내고 있다.

연구팀은 본진으로 인한 정적 응력 변화와 여진의 위

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신경망을 활용해 유용한 패턴

을 식별하는 데 성공했다. 분석 알고리즘이 식별한 이 패

턴을 바탕으로 여진의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모델

이 만들어졌다. 

연구팀은“이 시스템은 아직은 정확하지는 않지만, 여

진 예측에 큰 걸음을 뗀 것”이라며,“기계 학습 기반 예

측 시스템은 여진의 위험에 있는 지역에 대피를 알리는

데 도움이 된다.”고 설명했다.

다음 그림은 연구팀이 개발한 여진 예측 시스템이‘랜

더스 지진의 본진 데이터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진에 

대해 예측한 데이터를 맵핑한 것이다. 짙은 빨간색은 여

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나타낸다. 검은 점

은 관찰된 여진 위치이고 노란 선은 이미지 중앙의 노란 

선은 본진 발생 시에 생긴 단층을 보여준다.

 

한편 연구팀은“연구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도 나

오고 있어 개발한 시스템이 지진 발생 시 중요한‘물리

량’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다.”며“우리가 신경망을 

데이터 세트에 적용했을 때, 예측된 결과를 액면 그대

로 사용하는 것보다 그 예측에 중요하고 유용하다고 여

겨지는 요인의 특정 조합을 살펴볼 수 있었다.”고 설명

했다.  

본진 후 여진, AI로 예측할 수 있을까?


